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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10. 7.(수) 16:00

(지  면) 2026. 10. 8.(목) 조간

국가정보자원관리원, 배터리 화재 대비 
합동 소방훈련 실시

 - 관계 기관과 합동훈련으로 배터리 화재 대응 역량 강화
 - 실제 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소방대 도착 후 화재 

진압까지 훈련

 국가정보자원관리원(원장 하승철, 이하 ‘국정자원’)은 10월 7일(수) 대전 

본원에서 유성소방서와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

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 이번 훈련은 국정자원 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

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, 화재 발생 시 

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

됐다.

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온도 상승과 재발화 등의 

위험이 커 초기 대응과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조가 무엇보

다 중요하다. 국정자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

현장 중심의 훈련을 진행했다.

>> 실제 화재 상황 가정한 초기 대응 및 관계 기관 신속 공조

 이번 훈련은 대전 본원 배터리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

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.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 근무자는 상황을 

확인한 즉시 주변에 알리고 국정자원 방재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위치

와 상세 상황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한편, 인명 대피와 초기 소화 

등 초동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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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에 출동한 유성소방서 소방대는 배터리 화재 특성을 고려한 진압과 

안전조치를 수행했다. 국정자원은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 진입과 화재 진압

을 돕기 위해 출입 통제, 현장 안내, 전기설비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

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.

 아울러,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에 대비해 인명 대

피, 현장 통제 등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대응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.

>> 반복 훈련과 시설 점검으로 국민 중심의 중단 없는 행정망 구현

 국정자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 예방과 대응체

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무정전전원장치(UPS) 및 배터리 설비

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
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방 훈련과 관계 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

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, 시설 운영 

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.

 하승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“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배터리 화재와 

같은 특수한 화재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

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점검과 

반복적인 현장훈련을 통해 국민의 중요한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

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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